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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년이 연

기된 끝에 지난 23일 개막했지만 코로나19가 아직

도 맹위를 떨치고 있어 무관중 경기 등 파행 운영되

고 있다.

■ 티켓 판매량 고작 4만 장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티켓 판매량이 

4만 장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전체 경기의 96%가 무

관중으로 치러지는 터라 예고된 일이었다. 올림픽 정

식 33개 종목 경기에 티켓 363만 장이 팔렸지만 코로

나19 긴급 사태 발효 후 359만 장이 환불됐다. 조직위

는 무관중에 따른 티켓 수입 손실이 9,000억 원에 달

할 것으로 추산했다.

■ 선수촌 논란 거리

도쿄올림픽 개막 전부터 선수촌의‘골판지 침대’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뉴질랜드 대표팀 공식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조정 선수인 숀 

커크햄이 침대 모서리에 털썩 앉자 골판지로 된 프레

임이 찌그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뉴욕포스트는 골판지로 만들어진 선수촌의 침대

를 두고‘안티 섹스(성관계 방지) 침대’라고 표현했

다. 장거리 육상선수 폴 첼리모는 자신의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에“누가 소변이라도 보면 골판지가 

젖어서 침대가 내려앉을 것”이라며“바닥에서 자는 

연습을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TV와 냉장고가 없고 좁은 욕실과 화장실에 대한 불

만도 폭주 중이다. 조직위는 선수들의 불만에 대해 

“기본적으로 냉장고와 TV는 유상 대여 대상”이라

며 돈을 내야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선수들이 분

통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 여자 양궁 안산, 한국 최초 올림픽 3관왕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한 안산(20)이 올림픽 양궁 

사상 첫 3관왕과 한국 최초 여름올림픽 3관왕에 올

랐다. 안산은 혼성 단체전, 여자 단체전을 비롯해 여

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계올림픽에선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쇼트트랙 안현수와 진선유

가 각각 3관왕에 올랐다.

■ 미국, 패럴림픽 메달 보상금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패럴림픽(장애인 올

림픽) 선수단이 처음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메달 포

상금을 받는다. 미국 선수단이 받게 될 메달 포상금

은 금메달 3만 7,500달러(약 4,316만 원) 등으로 비장

애인 선수단 포상금과 같은 수준이자 과거 패럴림픽 

금메달 포상금(7,500달러)의 5배다.

■ 중국 출신 탁구 대표만 20명

2020 도쿄올림픽 탁구 선수 161명 가운데 중국 출

신의 선수는 무려 20명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한국 

대표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전지희(29·포스코에니

저)는 중국 랑팡 출신으로 2008년 한국으로 이주해 

2011년 한국 국적을 얻었다. 또 한국 대표팀 막내 신

유빈(17)이 2회전에서 상대한 니시아렌(58)은 중국 태

생이지만, 이번엔 룩셈부르크 국기를 달고 경기에 나

섰다. 중국은 탁구 강국으로 자국 내에서 대표가 되

기 어려운 선수들이 차선책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올림픽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 신체 특정 부위 클로즈업 사라져

2020 도쿄올림픽 TV 중계에서는 선수의 신체 특

정 부위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사라졌다.

올림픽 주관방송인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의 야니스 이그재르커스 대표이사는“선수

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등의 장면이 예전에는 

가끔 나갔지만 이번 대회에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난 27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특히 

여자 선수들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성적으로 대상화

하는 부분을 없애고‘섹스 어필’이라는 표현도‘스포

츠 어필’로 대체한다.”고 덧붙였다.

비치발리볼이나 체조, 수영, 육상 등의 종목은 비교

적 노출이 심한 유니폼으로 인해 TV 중계 영상이나 

사진에 선정적인 모습으로 전달될 때가 자주 있었다. 

이런 가운데 배드민턴에 출전한 여자 선수들은 레

깅스와 치마바지, 치마, 반바지, 원피스 등을 자유롭

게 입어 화제다. 이란의 소라야 아게히하지아가는 더

운 날씨에도 히잡을 쓰고 긴소매 티셔츠와 레깅스를 

입고 출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

(BWF)은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배드민

턴의 인기를 높이고 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여자 

선수들에게 미니스커트 유니폼을 의무화하는 규정

을 신설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복장을 자유화했다.

■ 국가 대신 차이콥스키 협주곡

도핑 샘플 조작으로 2022년까지 올림픽에서 국기

와 국가를 사용할 수 없는 러시아 선수들이 도쿄올

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시상식 때 국가 대신 차이

콥스키의 피나오 협주곡 1번으로 대신하고 있다. 국

기를 대신해서는 올림픽 마크에 흰색과 파란색-빨간

색 횃불이 그려진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깃발이 

오른다.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도핑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12월 국제올

림픽위원회(IOC)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

다. 이 때문에 러시아 선수들은 2018 평창올림픽부터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자격으로 출전하

고 있다. 러시아의 예브게이 일로프는 27일 수영 남

자 1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렀다. 그러나 시

상식에서 러시아 국가 대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

주곡 1번이 흘러나왔고, 

국가 대신 피아노 협주곡 … 도쿄올림픽 이모저모

▲한국 최초 여름올림픽 3관왕에 오른 안산이 금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대한양궁협회)

▲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성화 봉송 최종 주자인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성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 사진=shuterstock


